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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1.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먹는 일을 안 하면 못 산다. 밥을 

안 먹고는 못 사니 스스로 먹는다.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

있어서는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살고, 안 해도 산다. 그러

므로 하다가 안 하기도 한다.

2. 신앙에 속한 일은 절대시해야 될 일이니, 하나님과 성령님께 꼭 

하게 해 달라고 간구해 놓아야 된다. 그래야 자기가 잊어도 하나

님과 성령님이 하게 해 주신다.

3.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신앙의 일을 안 하게 될지라도, 하나

님과 성령님께 꼭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해 놓아야 된다.

4. 사람은 환경에 따라 신앙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, 행하지 않기도 

한다. 정신과 마음이 살아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, 

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정신이 딴 데 있어서 못 하게 된다.

5.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의 일을 놓지 않도록, 전능자 

하나님과 성령님이 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 놓아야 된다.


